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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찾는 펠리페

펠 리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더는 새들의 

지저귐도 들리지 않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펠리페와 엄마는 두 시간이 넘도록 숲속을 걸었어요. 하지만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아까 걸었던 길과 똑같아 보였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길을 

잃은 거예요.

펠리페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정글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펠리페는 이제 겨우 열 살이었어요. 뱀이나 야생 멧돼지와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해가 지고 나면 또 어떤 무서운 동물들이 돌아다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용기를 내자.’ 펠리페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함께 계시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빠는 반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아빠가 떠나신 이후 펠리페와 엄마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돈과 식량도 다 떨어진 상태였죠.

펠리페는 엄마와 함께 얼른 산 저편에 있는 누나네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누나라면 쌀을 살 돈을 조금 줄 수 있을 거예요.

펠리페는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길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기도를 마친 후에 펠리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자나무를 

찾아!’

고개를 들자 저 멀리에 우거진 야자나무들이 보였어요. 정글의 나무들보다 

더 높다랗게 자란 야자나무들이 펠리페의 눈에 들어왔죠. 야자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펠리페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저길 보세요!” 펠리페는 야자나무를 가리켰어요.

어머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셨어요. 야자나무가 있다는 건 마을이 

가깝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펠리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펠리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해가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메건 록사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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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했어요. 

때로는 정글에서 보낸 그날 저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싶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8년 후, 펠리페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들이었죠.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해 가르쳤어요. 펠리페가 

바라 왔던 이야기였죠!

펠리페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기뻤어요. 그는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필리핀인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펠리페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 주셨어요. 

펠리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길을 알려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필리핀에는 7,600개 

이상의 섬이 있어요!

이 나라에는 전 세계 

식물 및 동물 종의 70

퍼센트가 살고 있어요.

곧 필리핀에는 여덟 

개의 성전이 생길 

거예요.

펠리페는 낚시를 

좋아해요.

펠리페와 그의 아내 

코라는 네 명의 자녀와 

열 명의 손자를 

두었어요.

펠리페와 그의 아내는 

인봉 될 성전으로 가기 

위해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길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펠리페는 기도했어요.펠리페는 기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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